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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 주요 기업 대표와 수출 확대 의견 수렴 간담회 열어

- 수출 동향 점검하고, 주요 업종별 수출 사업(프로젝트) 발굴과 실행에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 18.(화)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수출 계기(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 협력 통로(채널) 가동, 

공적 개발원조(ODA)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실증 및 상담(마케팅) 지원, 자금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 

시장과 품목을 표적화(타깃팅) 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수출전략 사업(프로젝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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